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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켐스 정승영 전 사장 “석방”
오세환 농협중앙회 상무는 구속  … 헐값매매 처벌 안할 듯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 매매과정에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오세환 

농협중앙회 상무를 구속하고 정승영 정산개발 대표는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의자의 관여 정도, 수행한 역할 및 수

사 진행경과에 따라 오세환씨는 구속 사유가 있고 정승영씨는 없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세환 상무는 정대근 당시 농협 회장으로부터 “태광실업이 휴켐스를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라”는 지시를 받고 2006년 5월 신모 팀장과 함께 태광실업에 “입찰가를 1800억원 이상 써야 우선협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휴켐스의 최대주주인 농협은 2006년 3월 보유 지분의 46%를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한다고 공시했고, 입찰에 

응한 4개 기업 가운데 태광실업은 1777억원을 써내 2위로 낙찰 받았으며 농협은 본계약 체결과정에서 322억원 

적은 1455억원에 매각했다.

오세환 상무는 휴켐스 매각 당시 농협의 실무 책임자였으며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측근인 정 대표는 휴켐

스 인수단장을 맡았고 인수 후 휴켐스의 첫 대표를 지냈다.

검찰은 태광실업과 농협이 수의계약을 검토했지만 농협중앙회 계약 규정상 불가능하자 경쟁입찰을 하되 태

광실업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농협 측에서 정보를 제공하기로 공모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2006년 2월 농협과 태광실업 관계자들이 만나 태광실업과 농협의 예상가격 차이를 향후 조정하고, 입찰

가의 10% 범위 안에서 가격을 조정키로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휴켐스의 헐값 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적정 매매가격을 산정하는 작업을 벌였으나 

헐값 매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구속기간 만료(23일)를 앞둔 12월22일 경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박연차 회장의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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